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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청년, 인천명소 곳곳 탐방하며 ‘소통’

- 7.28.~ 29. 양일간 ‘한중 청년 인천 탐방프로그램’ 개최 -

- 인천의 매력 체험하고 또래 친구들과 소통 

… 탐방 영상‧사진은 국내외 사회네트워크서비스(SNS)서 공유 -

한국과 중국의 청년들이 인천의 명소를 함께 누비며 인천의 매력을 

한껏 누리며 공감대를 쌓았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한중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인천의 명소를 찾는 ‘한중 청년 탐방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9월 개최예정인 ‘제6회 인차이나포럼 2022 국

제콘퍼런스’의 연계행사로, 한중수교 30년을 맞아 한국과 중국의 청

년들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중 청년 대표단 30명은 재한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 지원자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4명 ~ 5명으로 팀을 구성해 역사, 

생태, 미래를 테마로 지역탐방 계획을 스스로 만들고, 개항장,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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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섬, 경제자유구역 등 인천 명소 곳곳을 누비며 인천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국 대학생들은 청년 공공외교관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 인천연구원과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가 공

동으로 진행한 공공외교 서포터즈 교육도 미리 이수했다.

동국대 영화 영상학과에서 유학하고 있는 쑨자오징(孙赵静) 학생은 

“인천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특히 또래 한국 친구

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인차이나포럼 홍보 서포터즈로 참여했던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정유진 학생은 “중국 친구들에게 인천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한중 MZ세대 간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중 청년들의 생생한 지역탐방 영상과 사진은 사

회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외에 실시간으로 홍보됐다. 또한 

탐방 모든 과정을 기록한 체험 영상은 인차이나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탐방프로그램 외에도 포럼 국제컨퍼런스와 연계해 ▲청년 

아이디어 논문 공모전(6.20.~8.7.) ▲공공외교 교육(7.13. / 7.21.) ▲온

라인 홍보서포터즈 등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나기운 시 국제평화협력담당관은 “한중 청년 소통을 위해 마련한 이

번 행사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그리고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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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바지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9월 2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6회 인

차이나포럼 2022 국제콘퍼런스’를 중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하기

로 했다. 

지난 26일 유정복 시장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올

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인차이나포럼’을 공

동 개최할 것을 제안했고, 싱하이밍 대사가 중국 대사관과 공동 개최

하는 것을 수용했다.

<사진> 한중청년 인천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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